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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lifestyle, 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al students.
Methods: The grade point averages of 73 Korean medical students were collected. Surveys including 
lifestyle and psychological properties of Korean medical students were conducted. 
Results: In the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survey, the scores of the top, me-
dium, and bottom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t least one group, and the 
score of the bottom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top group. In the SES (Self-Esteem Scale) survey, 
the scores of the top, middle, and bottom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 least 
one group, and the scores of the top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medium and bottom groups.
Conclusions: Some lifestyl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al students were corre-
l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Thus, the results could be us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improving 
academic achievements of Korean 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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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최근 한의과대학 교육은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유능한 한의사를 배출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국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제도의 시행과 OSCE (Ob-
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및 CPX (Cli-
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등의 실습위주 평가 제
도의 도입으로 변혁기를 맞고 있다1). 이러한 한의과대학 교
육 제도의 변화는 기존의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교습자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주도
하여 의학 지식을 활용하고 체화시키도록 하는 학습자 역량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1). 이처
럼 새로운 교육 환경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의대생의 학업 및 생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

대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식사, 수면 등의 기본적인 생
활 뿐만 아니라 수강 신청, 장학 및 학사관리 등을 모두 스스
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2). 특히 한의대생과 같은 의학 계열 
학생들은 학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 계열 대학생들에 비
하여 더 많은 학습량이 요구되며, 보다 더 잦은 시험을 경험
하고, 때때로 유급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3). 대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된 지식과 기술, 
태도와 가치관 등이 모여 형성하게 되는 하나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며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잘 이수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2). 대학생활의 학업적, 환경적 스
트레스를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은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게 된다4). 

의학계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를 살펴보면 윤3)은 한의대생의 학업성취도와 시험불안은 
부적 상관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MMPI-2 (Minnesota Mul-
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II)를 활용해 의대생의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노5)는 의대생의 학업성취
도가 부정적 정서성 및 신경증 척도, 내향성 척도, 히스테리 
척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존
감 및 우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이6)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하였
다.

이처럼 의학 계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타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으나3,5,6)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적었다. 타 의학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 중에서도 우울, 불안, 자존감 등의 개별적 심리적인 요
인들에 치중한 연구들이 대부분5,6)이었고 수면 패턴, 알코올 
및 스마트폰 중독, 스트레스, 자존감 등과 같은 생활 양식 
및 심리 특성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의대 교육 상황에서 
한의대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7년 6월부터 2018년도 6월까지 해당년도의 세명대
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재학생 74명 중에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였
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모집 

병원 및 학과 게시판에 연구 내용을 고지하여 연구 대상
자를 모집하였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는 연구 설
명문을 배포한 후 자의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취약한 대상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별도 
공간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에 연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연구 도중에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2) 제외 기준 

설문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 또는 설문에 응하지 않
거나 설문 도중 철회 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제외 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설문검사에는 동의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철
회 의사를 밝힌 1명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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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는 설문검사 시행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직전학기이면서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본과 3학년 2학기의 
평균평점을 학업성취도로 정의하였다. 명확한 비교를 위하
여 각 해당년도의 본과 4학년 학생들 중 평점평균 상위 1/3, 
중위 1/3, 하위 1/3의 학생들을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세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였
다.

2) 수면 관련 연구 도구

일주기 유형의 구별을 위해 Smith 등7)이 개발한 CSM 
(Composite Scale of Morningness)을 사용하였으며,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3점에서 5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침형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윤 등8)이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판 CSM을 
사용하였다. 또한 주간 수면 과다를 평가를 위해 SSS (Stan-
ford Sleepness Scale)9)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3) 중독 관련 연구 도구

알코올 중독 관련 연구 도구로서 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10)을 사용하였다. AUDIT은 
음주의 양적 측면을 고려한 검사로 0∼7점은 정상, 8∼11
점은 주의 요함, 12∼19점은 문제음주, 20점 이상은 알코올 
의존으로 평가한다. 스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 도구로는 
S-Scale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s)11)를 사용하였다. S-Scale은 총점 40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 41∼43점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44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평가하는 검사이며 4가지 중독 
요인별 문항군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총점만을 연구
에 활용하였다.

4) 학업 관련 연구 도구

시험 불안을 평가하는 검사로 K-RTA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Test Anxiety Scale)를 사용하였다. K- 
RTA는 Benson과 El-Zahhar12)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조13)가 한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높은 시험불안을 시사한다. 또한 학업 소진을 
평가하는 검사로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 
Student Survey)를 사용하였다. MBI-SS는 Schaufeli14)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 등15)이 번안한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소록 높은 학업 소진 정도를 
의미한다.

5)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도구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검사로 PWI-SF (Psychosocial Well- 
Being Index-Short Form), 그리고 PSS (Percieved 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 PWI-SF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평
가하는 검사로 장 등16)이 개발하였다. 리커트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8점 이하는 건강군, 9점∼27점은 잠재적 스트
레스군, 27점 이상은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평가한다. 마
지막으로 PSS는 Cohen 등17)이 개발한 검사로 상황별 스트
레스 정도를 평가한다. 10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
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18)가 번역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6)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 도구

자아존중감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Rosenberg19)가 개
발한 SES (Self-Esteem Scale)을 이18)가 번역한 검사를 사
용하였다. 10문항의 리커트 4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7) 우울 관련 연구 도구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BDI (Beck Depres-
sion Inventory),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
cal Studies Depression Scale)을 사용하였다. BDI는 21
문항으로 이루어진 우울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설문검사이
며 본 연구에서는 이 등20)이 표준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0∼13점은 약간의 우울, 14∼19점은 경미한 우울, 20∼28
점은 중등도의 우울, 29∼63점은 심각한 우울을 나타낸다. 
CES-D는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우울증 선별 목적으로 개발
된 설문검사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과 이21)가 번역한 K- 
CES-D를 사용하였다. 총점은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32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Lifestyle, 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able 2. Distribution of Academic Achievement of Subjects

Group Academic Achievement N (%)

1 Top 3.5600±.24018 24 (32.9)
2 Medium 2.9242±.15662 24 (32.9)
3 Bottom 2.4712±.21504 25 (34.2)

Total 2.9781±.49471 73 (100)

Academic achievement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Subjects

Age Male Female p

20∼24 27 (58.7) 19 (41.3) .528
25∼29 16 (72.7) 6 (27.3)
≥30 3 (60.0) 2 (40.0)
Total 46 (63.0) 27 (37.0)

All values are N(%).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Table 3.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Sleep Related  
Scales

Sleep Related  
Scales

Group 1 Group 2 Group 3 p

CSM 26.96±7.037 31.04±8.740 29.04±7.673 .204
SSS 3.21±1.250 2.83±1.167 2.60±.500 .153

CSM: Composite Scale for Morningness, SSS: Stanford Sleepness Scale.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CSM) and Kruskal-Wallis Test(SSS).

8) 불안 관련 연구 도구

불안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로 Spielberger22)가 개발한 
STAI-X-1, 2 (State-Trait Anxiety Inventory-1, 2)를 김23)

이 번역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STAI-X-1은 총 20문항으
로 이루어진 상태불안을 평가하는 설문검사이다. 52∼56점
은 약간 높은 상태불안, 57∼61점은 상당히 높은 상태불안, 
62점 이상은 매우 높은 상태불안으로 평가한다. STAI-X-2
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특성불안을 평가하는 설문검사
이다. 54∼58점은 약간 높은 특성불안, 59∼63은 상당히 
높은 특성불안, 64점 이상은 매우 높은 특성불안으로 평가
한다.

4.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8.0 (IBM, 
USA)을 사용하여 수집된 검사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학업성취도, 수면 관련 척도, 학업 관련 척도, 중독 관
련 척도 등 다양한 결과값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분석에 교차분석을, 학
업성취도와 여러 설문검사 결과와의 비교에 일원배치 분산
분석(ANOVA) 및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다. 유
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5. 윤리적 검토

세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승인(승인번호: IRB 
1902-01)을 받고 IRB 절차에 따라 연구를 시행하였다. 

III. 결과 

1.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46명(63.0%), 여자가 
27명(37.0%)이었고, 연령 분포는 20∼24세가 46명(63.0%), 

25∼29세가 22명(30.1%), 30세 이상이 5명(6.8%)이었다
(Table 1).

2.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 분포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 분포는 첫 번째 집단인 상위 집
단이 24명(32.9%), 중위 집단이 24명(32.9%), 하위 집단이 
25명(34.2%)이었다(Table 2). 

3. 학업성취도와 수면 관련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수면 관련 척도인 CSM, SSS 척도와의 
ANOVA 및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한 결과 CSM은 중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
며, SSS는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하위 집단의 점수
가 가장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3).

4. 학업성취도와 중독 관련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중독 관련 척도인 AUDIT, S-Scale 척도와
의 ANOVA를 실시한 결과 AUDIT은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하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S-Scale은 상
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고 하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4).

5. 학업성취도와 학업 관련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K-RTA의 ANOVA를 실시한 결과 하위 집
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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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Addiction 
Related Scales

Addiction Related
Scales

Group 1 Group 2 Group 3 p

AUDIT 10.46±8.005 10.42±5.602 9.04±6.736 .711
S-Scale 31.63±6.851 34.92±8.140 36.56±8.058 .082

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S-Scale: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s.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

Table 5.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Study Related Scales

Study Related Scales Group 1 Group 2 Group 3 p Post-hoc

K-RTA 24.67±3.583 27.38±9.695 27.88±7.876 .124
MBI-SS 40.17±10.366 42.92±6.896 47.00±9.518 .034* 1＜3

K-RTA: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Test Anxiety Scale,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
Post-hoc result was calcalated by Scheffe test.

Table 6.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Stress Related  
Scales

Stress Related  
Scales

Group 1 Group 2 Group 3  p

PWI-SF 17.96±8.564 23.42±8.677 21.20±7.394 .076
PSS 15.33±5.836 16.04±4.582 17.20±7.450 .558

PWI-SF: Psychosocial Well-Being Index-Short Form, PSS: Percieved Stress Scale.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업성취도와 MBI-SS와
의 ANOVA를 실시한 결과 적어도 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가 있었으며 S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낮았다(Table 5).

6. 학업성취도와 스트레스 관련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스트레스 관련 척도인 PWI-SF, PSS 척도
와의 ANOVA를 실시한 결과 PWI-SF에서는 중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PSS
에서는 하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6).

7.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 척도인 SES와의 ANOVA를 실
시한 결과 적어도 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
가 있었으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상위 집단이 중위 및 
하위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7).

8. 학업성취도와 우울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우울 척도인 CES-D, BDI 척도와의 Kruskal- 
Wallis 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척도 모두에서 중위 집단이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하위 집단이 가장 점수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8).

9. 학업성취도와 불안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불안 척도인 STAI-X-1, STAI-X-2 척도와
의 ANOVA를 실시한 결과 두 척도 모두에서 중위 집단의 
점수가 높았으며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9).

IV. 고찰

대학생 시기는 학문을 탐구함과 동시에 인격적으로 성숙
해지며 많은 경험을 통해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
써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다2). 따라서 
대학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대학 이후의 삶을 원활히 
영위하기 위한 전문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2).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된 학습 내용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성적 부진 및 유급 등의 문제를 겪기도 한다3). 
학생들의 부진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에서
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특히 한의과대학에서도 한의
과대학 인증평가의 시행과 맞물려 OSCE (Objective St-
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및 CPX (Clinical Per-
formance Examination) 등을 실시함에 따라 기존의 교수
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혁을 꾀하
고 있다1).

학업 성취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제도적인 측면도 중
요하지만 개별 학생 차원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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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Self-Esteem Scale

Scale Group 1 Group 2 Group 3 p Post-hoc

SES 32.54±3.501 29.17±5.189 30.04±4.148 .024* 1＞2,3

SES: Self-esteem Scale.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
Post-hoc result was calcalated by Scheffe test.
*p＜0.05

Table 9.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Anxiety Scales

Anxiety Scales Group 1 Group 2 Group 3 p

STAI-X-1 42.04±11.087 43.88±9.896 42.40±10.079 .810
STAI-X-2 41.96±5.328 46.13±8.614 46.04±8.142 .050

STAI-X-1: State-Trait Anxiety Inventory-1, STAI-X-2: State-Trait Anxiety Inventory-2.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

Table 8.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Depression 
Scales

Depression Scales Group 1 Group 2 Group 3 p

CES-D 29.79±8.012 32.54±11.022 31.08±9.032 .787
BDI 5.79±5.595 9.67±6.926 8.88±7.753 .102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p-values were calculated by Kruskal-Wallis test.

요인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에 학업성취도와 관련
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24-26). 일반적으로 낮은 학
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은 자기 효능감 및 자아 존중감이 
낮았으며24), 내적 동기가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징
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25,26). 의료 계열 학생들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일 수록 
시험불안3),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 내향성, 히스테리성, 우
울 경향이 높으며5) 자아존중감이 낮다는6) 연구 결과가 있었
다. 기존에 학업성취도와 학생들의 특징에 관한 연구들이 있
었으나 심리 요인 위주였으며 또한 한의대생에 관한 연구는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의대생의 생활 양식 특성들
을 포함한 여러 심리 특성들과 학업성취도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CSM을 보면 상위 집단, 하위 집단, 중위 집단
순으로 저녁형에 가까웠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다음으로 주간 졸음의 정도를 평가하는 SSS에서는 상
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 순으로 주간 졸음의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의 결과
를 종합해 보면 상위 집단의 학생들은 중위 및 하위 집단의 
학생들보다 일과 후에 밤 늦게까지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서 저녁형의 일주기 유형을 가지며, 또한 주간에 졸음 
정도가 더 높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는 성적이 우수한 의
대생일수록 아침형의 일주기유형을 가진다는 Hyder의 연
구27) 및 성적이 우수한 의대생일수록 주간 졸음이 적다는 
Rodrigues의 연구28)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각 국가마다 학
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습 조건 및 학습량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AUDIT에서는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 순으로 알코올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성적이 좋
은 대학생일수록 음주량이 적다는 Walid의 연구29)와는 차
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집단간 점
수 차이가 있지는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S-Scale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하위 집
단, 중위 집단, 상위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스마
트폰 과사용이 어느정도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이는 간호대생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학업성취도 사이
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한의 연구30)와 부분적
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과대학마다 차이
가 있을수 있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
험불안을 나타내는 K-RTA를 보면 하위 집단, 중위 집단, 
상위 집단 순으로 시험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한의대생의 시험불안
과 학업성취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윤의 연구3)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학업 소진 정도를 나타내는 MBI- 
SS에서는 적어도 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특히 하위 집단은 상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은 학업 소진 정도를 보였다. 하위 집단에게 있어서
는 수업 및 시험, 유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위 집단에 비해 
과중해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의대생의 학
업 소진 정도가 학업성취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Gómez의 
연구31)와는 차이가 있는데, 연구대상자의 집단의 학년과 국
가 및 대학의 특수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PWI-SF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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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집단, 하위 집단, 상위 집단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았으
며 PSS에서는 하위 집단, 중위 집단, 상위 집단 순으로 스트
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에서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와의 관
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는 주의 연구32)와 일치
하며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은 스트레스에 취약하
다는 연구들26,33)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존
감을 나타내는 SES에서는 상위 집단이 중위 및 하위 집단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보다 높은 학업성취도가 스스로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만
들어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을것이라고 해석해볼수 있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생활을 더 적극적
이고 활발하게 함으로써 학업성적이 높았다는 연구들6,2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CES-D와 BDI 모두 중위 집단이 가장 
우울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
러나 두 척도 모두에서 상위 집단보다 하위 집단이 더 점수
가 높았는데, 이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우울경향이 
있다는 연구들5,6,33)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생
각된다. 상태 불안을 나타내는 STAI-X-1과 특성 불안을 나
타내는 STAI-X-2 모두에서 중위, 하위, 상위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상태불안이 높다는 연구33)와 일치
하지 않는다. 우울, 불안을 나타내는 설문 모두에서 중위 집
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집단 특성상 상위 집단으
로 이동하고 싶은 갈망과 하위 집단으로 이동할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양한 생활 양식 특성 및 심리 특성들 
중 한의대생의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
는 것은 학업 소진 정도 및 자존감의 두 가지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한의과대학의 학생들로 한정되
어 있다. 한의대생이라는 집단은 미래에 의료인이 될 특수한 
집단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업성취도와 여러 특성들
과의 관련성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수가 73명으로 학업성취도
와 여러 특성들간의 관계를 밝히기에 표본이 충분하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연구는 단일 학기 성적으로 진행되었
으므로 전체 학년의 성적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학업성취도와 한의대생의 생활 양식 및 심리 특성과의 관
련성을 알아보고자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설문검사에서 학업성취도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
의 점수가 적어도 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며 하위 집단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위 집단
의 점수보다 높았다. 또한 SES (Self-Esteem Scale) 설문검
사에서 학업성취도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의 점수
가 적어도 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며 
상위 집단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위 집단 및 하위 
집단의 점수보다 높았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상위 집단에서 
낮은 학업 소진 정도와 높은 자존감을 보였다는 사실에 비추
어 보았을 때 여러 특성들 중에서 학업 소진 정도와 자존감
은 학업성취도와 명확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기초로 추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추
가적인 연구들이 시행된다면 학업성취도와 생활 양식 및 심
리 특성들과의 관계를 보다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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